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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코올중독자 청소년 자녀(COAs)가 지각한 일상 스트레스와 심리적 적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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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the relation between daily stress and psychological 

adjustment of the Adolescents with Children of Alcoholics and to draw the implication for enhancement of 

psychological adjustment. The Sample included 187 who were COAs and 275 who were non-COAs in a 

rural area of Gandwon-do. The results were as follows. 1)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gender 

and family income between non-COAs and COAs. 2)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daily stress 

and psychological adjustment between non-COAs and COAs. 3) The subfactor(withdrawal) of 

psychological adjustment was influenced by teacher and school work-stress of the variables of daily 

stress. 4) The subfactor(depression/anxiety) of psychological adjustment was influenced by high school 

and family-stress, friend-stress of the variables of daily stress. Based on the results, the researcher 

discussed some differentiated intervention methods and gave some suggestions for further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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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 연구는 강원도 일지역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알코올 중독자 청소년자녀(COAs)의 

일상 스트레스와 심리적 적응과의 관계를 알아보고자 2012년 12월 3일부터 12월 5일 동안 총 632명을 설문하였

으며, 그 중 COAs 187명과 non-COAs 275명을 최종 연구대상자로 선정하여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non-COAs

와 COAs 간에 성별과 가정의 월평균 소득 수준에서 유의한 관계가 있었고, COAs가 non-COAs에 비해 일상 스

트레스의 주요 변수와 심리적 적응의 주요 변수 모두에서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으며, COAs의 위축은 교사 및 

학교생활스트레스가 그리고 COAs의 우울/불안은 중학교에 비해 고등학교, 가정생활스트레스, 친구스트레스가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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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을 미치고 있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COAs의 일상 스트레스와 심리적 적응을 도울 수 있는 방향을 제

안하였다.

주제어: 알코올중독자 자녀, 일상 스트레스, 심리적 적응

Ⅰ. 서론

우리나라 성인의 대부분은 술을 마셔본 경험이 있으며, 폭음의 정도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

다. 우리나라 성인의 연간 음주률은 88.3% 이상이며[1], 폭음 비율도 63.4%(남자 66.3%, 여자

57.8%)로 2004년에 WHO에 알코올에 관한 자료를 제공한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이었다[2][3].

이러한 문제음주는 세계적으로 인류에게 조기사망, 신체적 손실 및 건강 상실을 초래하는 주요

위험요인으로 지목되고 있으며[4], 고성방가, 파출소 난동 같은 공공질서 문란 행위서부터 폭행,

강간, 강도, 살인 등 강력범죄까지 사회범죄의 원인이 되고 있다[5]. 또한 문제음주는 나이와 성

별을 넘나들며 개인의 삶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가족 구성원을 파괴시키고 있다[6][7]. 그

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알코올 중독자 혹은 문제음주자의 비율은 계속 증가 추세를 보이

고 있어서 향후 사회적으로 적극적인 개입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음주로 인한 폐해가 우리사

회의 곳곳에서 점차 심각해질 것으로 여겨진다.

그런데 문제음주에 대한 개입 중 눈여겨봐야할 대상이 알코올중독자의 청소년 자녀이다. 알코

올중독자의 청소년 자녀는 부모의 존재가 선택사항이 아니라 운명이기 때문에 부모의 문제음주

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 성장한다. 하지만 이들도 질풍노도의 시기를 넘어가야

하는 청소년이다. 일반적으로 청소년기는 아동기에서 성인기로 넘어가는 과도기적 발달단계로

급격한 신체적, 성적 성숙, 자아의식이 발달, 부모에 대한 의존으로부터 독립, 그리고 자아 정체

감 형성 및 특유의 발달과업을 이루어내야 한다. 이 때문에 청소년은 발달상의 갈등과 스트레스

를 경험하게 되는데, 이러한 갈등과 스트레스가 원만히 해결되지 못할 경우, 모든 생활면에서

혼동을 겪게 되고 심한 정서변화를 느끼며 심리적 부적응 문제가 유발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8]. 게다가 알코올중독자 청소년 자녀는 문제음주가 빚어내는 다양한 가족 스트레스 상황으로

인해 심각한 정서, 행동, 사회적 문제를 나타내어 성장한 이후에도 독특한 임상적 특성을 갖기

쉽다[6]. 그래서 우리사회에서는 non-COA보다 알코올중독에 취약하거나[9][10][11] 우울 및 불

안 등의 정서적 특징[9][12]을 보이는 등 그들만의 특성때문에 이들을 알코올중독자 자녀

(COAs)1)라 부르고, 성인이 된 후에도 이전 발달단계인 아동이나 청소년기의 기본적인 욕구가

충분히 충족되지 않아 여전히 부정적인 영향력을 드러내는 현상을 성인아이 증후군(ACOA:

Adult Children of Alcoholics)이라 명하고 있다[13][14].

이에 서구에서는 지난 20-30년 동안 과학적인 연구, 임상적 사례보고서 등을 통해 알코올 중

독자 혹은 문제음주자 가정의 자녀에 대해 연구를 해왔으며, 알코올중독자 자녀들을 쉽게 도울

수 있는 대중적인 지침서들을 많이 보급해 왔다[15][16]. 이에 반해 우리나라는 COAs에 대한

1) COAs(Children of Alcoholics)는 부모가 문제 음주자인 가정에서 성장한 18세 미만의 미성년 자녀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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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적 차원의 개입이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대부분 문제음주자 중심의 의료개입이나 지역사

회 개입이 주를 이루고 있어서 COAs에 대한 개입은 문제음주자 가족개입의 일부로 진행될 뿐

이며 이도 배우자에게 초점을 두고 있어 COAs의 개입은 미진하다[16]. 하지만 COAs의 수는

문제음주자의 수 이상으로 증가할 것이고, 이들이 파생하게 될 미래의 문제를 생각할 때 적절한

국가적 차원의 개입이 요구되며, 이를 위해서는 이들의 현황에 대한 다양한 연구들이 필요하다.

지금까지의 국내 연구들은 김미례․장환일․김경빈(1995)[17]의 한국어판 알코올중독자 자녀

선별검사(The Korean Version of the Children of the Children of Alcoholics Screening Test:

CAST-K)의 개발에 힘입어 COAs의 특성을 파악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서울지역 중

학생을 대상으로 알코올중독자 자녀의 일상생활 스트레스와 심리적 적응에 관한 연구[18], 대구

지역 중학생을 대상으로 알코올중독자 자녀의 심리적 특성이 부적응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19], 서울지역 중학생을 대상으로 아버지의 문제음주와 청소년 자녀의 적응에 관한 연구

[20], 일개 시지역 알코올중독과 비알코올 중독 가정 중 1학생의 정신건강에 관한 연구[21], 경

기도 지역 중학생을 대상으로 부모의 문제음주 행위, 청소년 자녀의 정신건강에 관한 연구[12],

대전지역 중학생을 대상으로 부모의 문제음주와 고등학생 자녀의 부모화 및 자아존중감 간의

관계의 연구[22] 등이었다.

그런데 위의 선행연구들은 대부분 대도시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심리적 특성에 초점을 두고

연구되었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대도시가 아닌 강원도 일지역의

COAs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일상 스트레스와 심리적 적응의 상태, 그리고 그 관계를 파악해보

고자 한다. 이는 강원도는 대학생의 문제음주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을 뿐만 아니라2) 질병관리

본부의 자료에 따르면 세종시 다음으로 전국에서 2번째로 술을 많이 마시는 곳이기 때문이다

[24]. 또한 청소년 COAs는 청소년기가 갖는 발달적 스트레스와 함께 가정, 학교, 또래집단과

상호작용하면서 과중한 학업부담과 진로문제, 친구관계 어려움과 또래압력, 가족갈등 및 학교

분위기와 같은 일상 스트레스에 항상 노출되어 있고[25], 자신을 보호할 능력과 상황에 대한 이

해나 판단력이 미처 형성되기 이전부터 부모의 알코올 중독으로 인해 충분한 돌봄을 받지 못했

을 뿐만 아니라 중독자인 부모로부터 신체적, 성적 학대를 받을 가능성도 높아 반복적으로 역기

능적인 상황에 노출됨에 따라 많은 스트레스를 경험할 수 있어서[26], 우울 및 불안 등의 심리적

부적응 정도가 비음주군 가족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12]. 따라서 강원도 일지역

청소년 COAs의 일상 스트레스와 심리적 적응을 연구한다는 것은 COAs에 대한 기존의 연구들

에 새로운 통찰을 제공할 기초자료가 될 것으로 보인다.

Ⅱ. 이론적 배경

1. 알코올중독자 자녀(COAs)

2) 천성수 외(2003)의 연구에 따르면[23], 강원도지역 대학생의 상습폭음자 비율은 47.5%로, 두 명 중 한 명은 지

난 2주일 동안에 5잔 이상(여자는 4잔 이상)의 음주를 3회 이상 마시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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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코올중독자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은 선택이 아니다. 문제음주자가 부모이기에 벗어날 수

도 없는 유전적 유산과 삶의 유산들을 고스란히 감내해야 하고 해결해 나가야 하는 것이 COAs

의 운명이다. 일부 연구들에서는 모든 문제음주자 자녀들이 심리사회적 적응에 문제를 보이는

것은 아니며[27][28][22], COAs의 문제가 부모의 알코올중독 외의 다른 변수들과 강하게 연관

되어 있다[29]고 보고하고 있지만, 대다수의 연구들은 그들이 부모의 문제음주로 인해 어려운

현실을 경험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30][31][32]. 알코올중독자 가정에서 가족이란 알코올로부

터 벗어나는데 도움을 주는 중요한 자원이지만 그 가족 구성원들은 알코올 중독자로 인해 신체

적, 정서적으로 피해를 받으며[33], 특히 자녀들은 알코올 중독자인 부모로 인해 가장 직접적이

고 치명적인 영향을 받는 대상이 되기도 한다[30][31][16][32]. 그래서 알코올 중독자의 자녀는

부모의 문제음주로부터 심각한 정신적, 신체적 피해를 받는 무고한 희생자라는 사실에는 아무

런 논란의 여지가 없다[34].

COAs는 non-COAs보다 알코올중독의 위험성이 3∼4배 더 높으며[11] 언어적, 신체적 학대

및 근친상간과 같은 가정폭력에 노출되고 있으며 다른 또래 아동보다 학대받기 쉽고 자존감이

낮으며 우울해지고 희망없음 등의 정서적인 문제를 경험하고 있다[29][9][30][32]. COAs는 부모

의 돌봄을 제대로 받지 못한 채 부모가 만취한 상태일 때는 폭력과 폭언을, 비알코올중독 부모

에게는 이중 메세지를 받으며 늘 긴장과 불안 상태로 집에서 벗어나는 환상을 꿈꾸지만 집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대한 책임과 걱정으로 심리적으로나 정서적으로 덫에 걸린 삶을 살아간다[9].

또한 COAs는 학교나 또래 관계에서도 부적응의 문제를 보이기도 한다. 학업 성취도가 낮고

유급을 당하는 경우가 많아 학습장애의 문제나 무단결석 등의 학교문제, 과잉행동, 도벽, 가출,

공격성 등의 행동문제 그리고 이른 음주, 약물 남용 등의 사회적 문제를 나타내기도 한다. 때론

COAs 중에는 학교에서 우수한 성적과 강한 책임감으로 칭찬을 받기도 하는데 이는 집과 자신

의 솔직한 감정에 대한 도피일 뿐이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과도한 책임감으로 학교에서 졸거나

집중력에 문제가 있어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경험한다[9]. 그리고 COAs는 ‘누구도 자신을 좋아

하지 않는다.’,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을 밖에서 이야기해서는 안된다.’ 등의 암묵적인 가족규칙

으로 인해 대인관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부모의 문제음주때문에 친구를 집에 데리고 오지 못

하는 등의 환경적 특성으로 인해 친구와도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9].

이러한 특성을 보이는 COAs의 수는 24%∼36% 3)로 추정되고 있는데, 청소년 10명 중 3명이

부모의 음주문제로 인해 영향을 받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YWCA가 2002에 발표한 자료에 의

하면 상담실을 방문하는 80-90%의 청소년이 술 문제를 둔 부모를 두었다고 하며 청소년의 갈

등과 문제의 대부분이 부모의 음주문제로부터 파생된다고 보고하고 있다[21]. 또한 COAs 중

과반수에 가까운 인구가 부모의 음주문제를 부인한다는 점[36]에서 더 많은 수의 COAs가 존재

할 가능성이 높다. 실제 김정희(2007)의 연구에 따르면[37] 알코올중독자 성인자녀인 대학생 중

3) 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한 박현선․이상균(2001)[13]은 34.4%, 현명선 외(2008)[12]는 24.7%, 허지인(2003)[18]

의 연구에서는 31.4%, 여대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김혜련 외(2004)[35]의 연구에서는 36%, 남녀 대학생을 대상

으로 실시한 윤명숙(2006)[10]의 연구에서는 32.9%, 사회복지학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연구한 김혜선(2013)[5]

연구에서는 30.4%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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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4%가 부모의 음주문제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측정도구인 CAST-K에서는

알코올중독자 성인자녀로 판명되지만 실생활에서는 알코올중독자 성인자녀임을 인식하지 못하

고 사는 자녀들의 비율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보인다.

2. COAs의 일상 스트레스와 심리적 적응

청소년기는 부모로부터의 심리적 독립, 즉 정체성과 친구와의 우정, 직업을 선택하는 일 등

중요한 발달과제가 제기되는 시기로 부모의 정신 병리와 가족환경이 심리적 적응에 매우 큰 영

향을 미칠 수 있다[38]. 하지만 문제음주자인 부모는 자신과 가족을 보살필 수 없고 부부간에

불화를 조성하며 자녀와 친밀감을 형성할 수 없는 등 가족 기능에 문제를 일으키며 가족 내 청

소년기의 삶을 여러가지 측면에서 위협하고 있다[39][22].

특히 COAs은 부모가 무의식적으로 표현하는 이중메세지에 의해 ‘자기감 상실’이라는 위기를

겪는다. 이중메세지란 일종의 “사랑해/저리가”, “필요해/필요없어” “자랑스럽다/창피하다”, “물

론 너를 좋아하지/조금 더 형처럼 될 수 없겠니?”로 대부분 확인할 수 없을 정도의 무의식적

메시지들이다[40]. 이러한 이중메세지가 지속적으로 제공되는 가정환경 속에서 COAs은 죄책

감, 수치, 외로움에 대해서 말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과 부모의 일관성 없는 태도와 깨어진 약속

의 경험으로 아무도 믿지 못하는 상태 그리고 고통을 인식하고 다루는 것보다 차라리 잊고 사

려는 삶의 태도 등 건강하지 못한 방법으로 적응해 나간다[40][9]. 이러한 생각과 태도는 알코올

중독자 가정에서 적응하기 위한 전략으로서 하나의 가족규범이 되고 그것이 가족의 행동패턴과

적응 유형되어 COAs의 정체감을 형성하여 신체적, 정신적 덫에 빠지게 한다[40]. 이렇게 덫에

빠진 상태와 느낌은 역기능적 상황이 지속됨으로써 가족, 친구, 학교, 학업에 이르기까지 많은

일상 스트레스를 일으키게 된다.

일상 스트레스는 스트레스원이 청소년이 지속적으로 접촉하는 일상 환경과 상황이라는 점에

서 스트레스 분류 중 일상사로[41] 이렇게 소소한 일상 스트레스는 사소하게 치부될 수도 있지

만 지속적으로 쌓일 경우 만성화될 수 있고, 여러 생활환경이 한꺼번에 발생하면 개인의 삶에

복합적인 영향을 미치게 한다. 즉 쌓인 분노는 결국 더 이상 손을 쓸 수 없을 만큼 파괴적이기

때문에 아무리 하찮은 것일지라도 끊임없이 일어나는 감정은 관계 속에서 표현되어야 한다[42].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음주 가정에서 암암리에 적용하고 있는 “말하면 안 돼”라는 규칙은 이

문제를 결코 해결할 수 없어서[40], 결국 COAs의 지속적인 스트레스의 결과(outcome)는 다양

한 심리적 부적응 및 정신건강 문제를 일으키고 특히 만성적으로 지속될 때 불안하고 우울해지

게 만든다[43][22]. 실제 최윤신(2009)의 연구에 따르면[44] 부모의 음주 문제는 자녀의 내면화

문제(우울, 불안, 위축 등)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으며, 김규수(2006)의 연

구에서도[45] 부모의 문제음주가 자녀의 심리적 특성이 비음주 사회적 음주자녀보다 우울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렇듯 COAs는 non-COAs에 비해 심리․사회․정서적으로 어려움을 겪

으며[44], 문제음주자가 부모라는 존재 자체가 자녀에게 스트레스가 되어 부모의 문제음주는 자

녀의 우울 등 여러 증상을 일으키고 있다[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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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자는 강원도 I군의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들로, 학교 측의 도움을 받

아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 시 교사와 학생들에게 연구의 목적과 내용 그리고 설문결과에

대한 익명성 등을 설명하였고, 협조가 가능한 대상자에게 배부하였다. 설문조사는 2012년 12월

3일부터 12월 5일 동안 이루어졌다.

본 연구에서는 총 680명의 설문지 중 불성실한 응답한 48부를 제외한 632명의 설문지를 중심

으로 COAs인지의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CAST-K척도를 사용하였다. CAST-K 척도는 COAs

를 선별하는 도구로, 많은 연구에서 CAST-K 점수의 6점 이상을 COAs로, 5점 이하를

non-COAs로 보고 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CAST2-K 점수가 2,3,4,5점에 해당되는 대상자는

양 집단으로 구분할 수 있을 만큼 결정적이지 않다는 Kelley, et. al.(2007)의 연구[46]에서 제시

한 의견을 수용하여[47], 6점 이상인 COAs 187명과 0점에서 1점을 보인 일반가정, 즉

non-COAs 275명을 포함하여 총 462명을 최종 연구대상자로 선정하였다.

2. 측정도구

1) CAST-K

부모의 알코올중독 여부를 알기 위하여 한국어판 알코올중독자 자녀 선별검사(The Korean

Version of Children of The Children of Alcoholics Screening Test)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Jones(1981)[48]가 알코올중독자인 부모와 살았거나 살고 있는 아동과 청소년을 선별하고 조기

개입을 촉진하기 위한 방법으로 개발한 Children of Alcoholics Screening Test(CAST)를 김미

례 외(1995)[17]이 번안하여 신뢰도와 타당도를 입증하였으며, 부모의 음주에 대한 자녀의 지각,

경험, 반응을 평가함으로써 적어도 한 명의 알코올중독자 부모와 살고 있는 자녀를 선별하기

위해 고안된 30문항의 자기 보고형 검사다. 각각의 문항에 대해 예/아니오 중에 하나를 선택하

여 답하게 되어 있고, 6점 이상을 얻는 사람은 “알코올중독자 자녀”로 분류된다. 이들은 부모의

음주로 인한 문제를 적어도 한번 이상 경험한 자녀이다. 본 연구에서 척도의 신뢰도 계수는 α=.

933이었다.

2) 일상 스트레스

본 연구에서는 일상 스트레스를 측정하는 도구로 Rowlison 등(1988)[49]이 개발한 Daily

Hassles Questionnaire(DHQ)를 한미현과 유안진(1995)[41]이 한국아동에게 적합하도록 개발한

일상생활 스트레스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6가지 주요

변수(부모, 가정생활, 친구, 학업, 교사 및 학교생활, 생활환경)중 2가지 변수(부모와 생활환경)

를 제외한 4가지, 28문항으로 구성하였다. 4점 리커트 척도로서 점수가 높을수록 스트레스를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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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받고 있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척도의 신뢰도 계수는 전체 스트레스 α=.931, 하위 요인

별로 가족 스트레스 α=.886, 친구스트레스 α=.914 학습스트레스 α=.836 학교스트레스 α=.841이

었다.

3) 심리적 적응

심리적 적응(위축, 우울/불안) 상태를 알아보기 위해 Achenbach(1991)[49]가 개발한 ‘청소년

자기평가서’(Youth Self-Report: YSR)를 오경자 외(2001)[51]가 한국형으로 번안하고 표준화한

한국판 청소년 자기행동 평가척도(K-YSR)를 사용하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심리적 적응의 신

뢰도 계수는 α= .920, 하위요인인 위축은 α= .812, 우울/불안은 α=.898로 나타났다.

4) 인구학적 특성

COAs 심리적 적응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인구학적 특성으로는 성[13][18][21], 학교유형[13],

가족구조[13][21], 가정의 월평균소득[18][21]이다.

3. 자료 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19.0 통계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먼저 연구대상자의 인구학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서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COAs따른 주요 변수(가정생활스트레

스, 친구스트레스, 교사 및 학교생활 스트레스, 학업스트레스, 위축, 우울·불안)의 집단 간 차이

를 알아보기 위해서 두 집단 평균분석(t-test)를 실시하였으며, 일상 스트레스와 심리적 적응의

주요 변수간의 관계는 상관관계분석을 통해 알아보았다. 끝으로 COAs와 non-COAs의 일상 스

트레스가 심리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중다회귀분석을 사용하였다.

Ⅳ. 연구결과

1. non-COAs와 COAs의 인구학적 특성

<Table 1>는 non-COAs와 COAs의 인구학적 특성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교차분석을 실시

한 결과이다. non-COAs의 성별 중 여학생이 125명으로 45.5%, COAs의 성별 중 여학생이 103

명으로 55.1%이었고, 성별과 non-COAs와 COAs사이에는 유의한 관계가 있었다. non-COAs

의 가정의 월평균 소득이 300만원 이상이 109명으로 39.6%, COAs의 가정의 월평균 소득이 300

만원 이상이 47명으로 25.1%이었으며, 가정의 월평균 소득과 non-COAs와 COAs사이에는 유

의한 관계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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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Between Non-COAs and COAs

구분
Non-COA(n=275)

빈도(%)

COA(n=187)

빈도(%)
X

성별
남학생

여학생

150(54.5)

125(45.5)

84(44.9)

103(55.1)
4.126*

학교유형
중학교

고등학교

231(51.9)

214(48.1)

93(49.7)

94(50.3)
.728

가족구조
첫 번째 결혼

재혼, 이혼 등

235(85.5)

40(14.5)

151(80.7)

36(19.3)
1.793

가정의 월평균 소득

200만원 미만

200-300만원

300만원 이상

81(29.5)

85(30.9)

109(39.6)

85(45.5)

55(29.4)

47(25.1)

14.946**

※ *p<.05, **p<.01, ***p<.001

2. non-COAs와 COAs의 일상생활스트레스와 심리적 적응 비교

<Table 2>는 non-COAs와 COAs간에 일상 스트레스의 주요 변수와 심리적 적응의 주요 변

수간의 차이를 살펴보았다. 우선, non-COAs와 COAs에 따른 일상 스트레스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COAs집단의 가족생활스트레스, 친구스트레스, 학업스트레스, 교사 및 학교생활스트레스

가 non-COAs보다 높았고, COAs집단의 위축, 우울 및 불안도 non-COAs보다 높게 나타났으

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Table 2> Comparison of Daily Stress, Psychological Adjustment between non-COAs and COAs

구분
non-COAs(n=275) COAs(n=187)

t(p)
평균 (S.D.) 평균 (S.D.)

일상 스트레스

가족생활스트레스

친구스트레스

학업스트레스

교사 및 학교생활스트레스

10.88

9.87

12.63

10.84

4.107

3.903

4.654

3.897

13.73

11.60

14.47

12.83

4.331

4.580

4.008

4.458

-7.154***

-4.347***

-4.390***

-5.100***

심리적 적응

위축

우울·불안

4.96

5.43

3.456

5.585

6.36

8.03

3.570

5.600

-4.212***

-4.902***

※ *p<.05, **p<.01, ***p<.001

3. COAs의 일상 스트레스와 심리적 적응간의 상관관계

<Table 3>는 COAs의 일상 스트레스 주요 변수와 심리적 적응의 주요 변수간의 상관관계

결과이다. COAs은 일상 스트레스의 주요 변수인 가족생활스트레스, 친구스트레스, 학업스트레

스, 교사 및 학교생활스트레스와 심리적 적응의 주요 변수인 위축, 우울/불안은 정적 상관관계

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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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Correlation among Daily Stress and Psychological Adjustment in COAs

구분 가족생활스트레스 친구스트레스 학업스트레스

교사 및 

학교생활 

스트레스

위축 우울/불안 

가족생활스트레스 -

친구스트레스 .537*** -

학업스트레스 .271*** .342*** -

교사 및 

학교생활스트레스
.494*** .646*** .539*** -

위축 .350*** .340*** .211** .456*** _

우울/불안 .354*** .402*** .371*** .431*** .692*** -

※ *p<.05, **p<.01, ***p<.001

4. COAs의 일상생활스트레스와 심리적 적응의 관계

COAs의 일상 스트레스가 심리적 적응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를 다른 변수들과의 비교를

통해서 그 영향력을 알아보고자 회귀분석4)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Table 4>와 같다. 성별,

학교, 부모의 결혼유형, 가정 월평균소득, 가정생활스트레스, 친구스트레스, 학업스트레스, 교사

및 학교생활스트레스가 심리적 적응 중 ‘위축’에 미치는 영향은 27.3%설명하고 있으며, 통계적

으로 유의했다(F=6.095, p<.001). 각 요인들을 살펴보면, 교사 및 학교생활스트레스(β=.378,

p<.001)가 유의한 영향력을 보였다. 또한 인구학적 변수와 일상 스트레스 주요 변수들이 심리적

적응 중 ‘우울/불안’에 미치는 영향력은 27.8%설명하고 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했다(F=7.583,

p<.001). 각 요인들을 살펴보면, 학교유형(β=.160, p<.01), 가정생활스트레스(β=.171, p<.05), 친

구스트레스(β=.179, p<.05)가 유의한 영향력을 보였다.

<Table 4> Influence of Variables on Psychological Adjustment(withdrawal, depression/anxiety) of COAs

구분
위축 우울 /불안

β t β t

성별 .029 .427 -.040 -.605

학교유형 .002 .031 .160 -.144**

가족구조 .072 1.048 .053 .793

가정 월 평균소득 -.005 -.073 .043 .043

가정생활 스트레스 .166 1.969 .171 .171*

친구스트레스 .027 .293 .179 .179*

학업스트레스 -.045 -.548 .068 .068

교사 및 학교생활 스트레스 .378 3.800*** .160 .160

R²⁲ .273 .278

수정된 R² .198 .242

F 6.095*** 7.583***

4) 다중회귀분석을 위해 성별(남자=1, 여자=0), 학교유형(중학교 =1, 고등학교=0), 결혼(첫번째 결혼=1, 기타=0)을

더비변수로 처리하였고, 다중공선성의 문제를 점검하였다. 다중공성선을 판단하는 기준은 분산팽창지수(VIF)

10이상이지만[52], 본 연구에서는 VIF값이 1.050∼2.293으로 다중공선성에 문제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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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05, **p<.01, ***p<.001

Ⅴ. 논의

본 연구는 강원도 일지역 COAs의 일상 스트레스와 심리적 적응 상태를 알아보고 이들의 관

계를 살펴보고자 실시되었고, 본 연구에서 도출된 결과에 대해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non-COAs와 COAs 간에 성별과 가정의 월평균 소득 수준에서 유의한 관계가 있었다.

COAs는 non-COAs 보다 여자 청소년이 그리고 가정의 월평균소득이 300만원 이하가 유의미

하게 많았다. 이는 서울지역 중학생 COAs 중 여학생의 수가 남학생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난

허지인(2003)의 연구[18]와도 일치한다. 또한 가정의 월평균 소득과 관련하여 허지인(2003)의

연구[18]에서 COAs의 가정의 월수입이 201만원에서 300만원 사이가 23.8%로 가장 높은 비율

이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200만원 미만이 전체의 45.5%로 나타나 연구지역 COAs는 최저생계

비5) 이하의 가족에서 성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COAs는 non-COAs에 비해 일상 스트레스의 주요 변수와 심리적 적응의 주요 변수 모

두에서 p<.001의 수준에서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나, COAs가 스트레스에 노출되기 쉽고 위축되

며 우울하고 불안하기 쉬운 고위험집단임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높은 스트레스 수준을 유지하

는 집단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불안과 우울을 나타낸다는 Schmeelk-Corne &

Zimmerman(2003)[57]의 연구와 일치하며[54], 일상 스트레스의 주요 변수와 우울 및 불안에서

모두 non-COAs와 유의한 차이를 보인 허지인(2003)[18]의 연구결과, COAs가 non-COAs에 비

해 전반적으로 정신건강에 부정적으로 나타난 배행자(2005)[21]의 결과와도 일치한다.

셋째, COAs의 교사 및 학교생활스트레스가 위축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는데, 이는 연구지역의

청소년들이 교사와의 관계 및 학교생활에서 위축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실제 COAs에게 학교란

가정만큼이나 힘든 곳이다[14]. 특히 COAs가 학교에서 위축되는 경우는 조용해야 하고 다른

사람에게 문제를 일으켜서는 안된다는 생각에 혼자 남겨지기 때문으로, COAs가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할수록 혼자라는 생각이 더해지고 뭔가를 하기가 더욱 더 어려워지는데, 이러한 태도는

결국에는 위축이라는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지만 일정 시간동안은 교우들 혹은 선생님으로부

터 칭찬을 받을 수 있고 최소한 무시당하지 않을 수 있기도 하다[14]. 또한 COAs는 과도한 책

임감으로 인한 집중력 저하,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지 못하는 태도 등으로 인해

결국 학교는 COAs에게 집을 벗어나 숨을 쉴 수 있는 천국이 아닌 또 다른 종류의 지옥으로

자리잡게 돼[14] 학교적응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크다[37]. 즉 부모의 알코올중독이 심할수

록 학교에 흥미가 떨어지고 학업태도가 부정적이며, 학교규범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는 경향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고[55], 교사 및 학교생활스트레

스로 인해 심리적으로 위축되는 것으로 보인다.

넷째. COAs의 인구학적 변수 중 중학교에 비해 고등학교가 우울/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청소년들은 신체적, 정서적, 인지적 변화와 더불어 상급학교로의 진학

5) 2011년 8월 31일에 보건복지부에서 2012년 공시한 최저생계비는 4인 가족을 기준으로 1,495,550원이며, 교육급

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의료급여 등 해당 구성원이 있을 경우 최대한 지급될 수 있는 금액은 2,048,904원으로

추정된다(‘2012년 최저생계비’. RaVer's 세상만사. 네이버 블러그; 김혜선 2013 재인용[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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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는 발달사건을 경험하면서 어떤 단계보다 다양한 수준의 생활스트레스를 경험하는데[25],

특히 우리나라 고등학생들은 발달 단계상의 과도기적 특성에서 오는 문제뿐 아니라, 입시위주

의 사회문화적 압박으로 인하여 고등학생이 느끼는 신체적 및 사회적 스트레스는 상당히 심각

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56]. 거기에 COAs는 문제음주자를 부모로 둠으로서 스트레스를 많이

경험하고[57][27][22], 만성적으로 지속됨에 따라 불안하고 우울해지게 된다[43][22]. 실제 권은

영․정현희(2011)의 연구[54]에서도 지속적으로 높은 스트레스 수준을 유지하는 청소년들은 다

른 군집의 청소년에 비해 부모의 애착 수준, 학교친구애착이 낮으며, 학년이 증가할수록 교사애

착도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중학교에 비해 고등학교 재학중인 COAs가 정서적으로 우울

하고 불안한 것으로 보인다.

다섯째, COAs의 가정생활스트레스와 친구스트레스가 우울/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허지은(2003)[18]의 연구 결과와도 일치한다. COAs는 부모로부터

끊임없는 요구, 비난, 학대를 경험하고 부모로부터 반사회적 영향을 받기 때문에 불안과 우울정

도가 높게 나타난다[58][21]. 실제 COAs는 자신의 고통을 혼자 감내하며 덫에 걸린 삶을 살며

신체적으로나 정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다. 아무에게도 자신의 삶을 말할 수 없으며 학교가 끝

나면 집으로 곧장 가서 집안일을 돌봐야 하거나 학교에 있는 것보다 그리고 걱정하는 것보다

집에서 고통받는 것이 더 편안하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늘 집을 떠나는 환상 속에 살지만 그러

지도 못하고 이런 자신을 알아주는 사람도 없이 그저 문제를 일으키지 않으려는 아이로 남겨진

다[14]. 또한 Woitiz(2002)[14]은 COAs의 친구관계 문제에 대해서 ‘COAs는 알코올중독자 부모

로 인한 자신의 이미지로 인해 사람들이 자신을 좋아하는지에 대해 믿지 않기 때문에 친구를

사귀기가 어렵다’고 언급하고 있다. 그리고 설령 친구들이 COAs에게 좋은 감정을 가진다할지

라도 그들이 자신에 대해 더 많이 알수록 친구가 될 수 없을 것이라는 일종의 두려움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며, 이러한 생각은 친구관계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원인이 된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

라 가정환경도 COAs의 친구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14]. 즉 COAs는 친구들을 집에 데

려올 수도 없다. 부모 중 한 명은 술에 취해있고, 나머지 한 명은 뻔히 드러나는 거짓말로 가정

의 수치를 감추려하기 때문에 친구를 초청하지도 그 친구 집에 초청받지도 못하게 된다. 그런데

‘어떻게 친구관계를 형성할 수 있겠는가?’가 Woitiz(2002)[14]의 반문처럼 COAs는 가족스트레

스와 친구스트레스는 깊게 연관되어 작용하고 있으며, 이러한 스트레스는 COAs의 우울과 불안

이라는 정서적 부적응을 가져다주는 것으로 여겨진다.

Ⅵ.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강원도 일지역 COAs의 일상 스트레스와 심리적 적응 상태를 알아보고 이들의 관

계를 살펴보고자 강원도 일 지역 중․고학생 632명 중 연구에 적합한 462명이 응답한 설문조사

를 분석하였다. 도출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non-COAs와 COAs 간에 성별과 가정의 월평균 소득 수준에서 유의한 관계가 있었다.

둘째, COAs가 non-COAs에 비해 일상 스트레스의 주요 변수와 심리적 적응의 주요 변수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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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셋째, COAs의 교사 및 학교생활스트레스가 위축에 영향을 미치

고 있었다. 넷째, COAs의 중학교에 비해 고등학교가 우울/불안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다섯

째, COAs는 가정생활스트레스와 친구스트레스가 우울/불안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이상의 연구결과는 연구대상자들에 대한 표집이 강원도 일지역으로 제한되어 있고, 해당 지역

의 중학생과 고등학생을 전수조사하지 못하고 632명의 설문지 중 COAs 여부에 따라

non-COAs 275명, COAs는 187명을 표본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결과의 일반화에 제한점이 있

다. 그러나 본 연구는 지금까지 대도시 중심으로 진행되어 온 기존의 선행연구와 차별화를 이루

었으며, 강원도의 일지역 COAs 중․고등학생의 심리적 적응 정도를 연구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의 분석결과를 통해 제언을 하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향후 COAs의 연구에서 여성 청소년과 저소득층 COAs에 대한 연구가 심층적으로 진행

될 필요가 있다. 실제 허지은(2003)[18]과 최윤신(2009)[44]의 연구에서 남자 COAs보다 여자

COAs가 우울과 불안 등 더 많은 위험에 처하고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Deren(1986)의 연구[29]에서는 COAs에게 가난과 박탈이 삶에 강하게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

을 뿐 아니라 빈곤은 만성적인 스트레스의 원인이 되어 청소년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18][21].

둘째, 국가적 차원의 음주교육이 절실히 필요하다. COAs는 non-COAs보다 일상 스트레스를

더 경험하며 위축과 우울/ 불안 등 심리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학년이 올라갈수록 심리적

부적응 정도는 더 심각했다. 이는 음주문제가 더 이상 개인과 해당 가족의 문제로 국한시킬 수

없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국가적 차원에서 음주문화에 대한 바른 인식과 영향 등에 대해 지속적

이고 체계적인 개입이 필요함을 고려해야할 것이다.

셋째, COAs에 대한 학교차원에서 이해와 개입이 필요하다. 학교란 청소년이 하루의 대부분을

보내는 곳이고 가장 중요한 사회 환경으로서 교사와의 상호작용 그리고 학업수행 둥을 통해 청

소년기의 과업성취와 자아정체감을 형성하는 곳이자[59], 학교에서의 성취여부는 대부분의 문

화권에서 개인의 유능성을 가늠하는 지표로 다루어지고 있기 때문에[60] COAs의 교사 및 학교

생활스트레스의 개입을 통해 심리적 적응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특히 학교로 부터 충분한 지지는 아무리 높은 수준의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스트레스의 부적영

향을 완화시킬 수 있음[61][62]을 고려해야할 것이다.

넷째, 음주문제의 직접적인 결과의 대상인 COAs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와 바른 이해 그리고

구체적인 개입방향이 필요하다. COAs의 우울/불안은 가족과 친구스트레스에 의해 영향을 받고

있는데, 청소년기의 COAs에게 가장 중요한 지지체계인 가족과 친구 영역에서의 스트레스는 앞

으로의 성장과 성숙과정에 부정적인 영향력을 줄 수 있어서 이에 대한 활발한 후속연구가 필요

하다. 이렇듯 다양한 연구들을 통해 COAs에 대한 이해를 돕고 관련 개입프로그램에 적합한 정

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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